제자/사역훈련생을 위한 편지 
2007년 3월 22일 제174호 

제자의 삶(2):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_ 딤후 4:7 

바울은 자신의 지나온 생애를 열심히 달음박질한 마라톤 선수에 비유하며 조용히 회상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당신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바울처럼 열심히 달음박질한 생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수 있을까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나선 우리 모두는 분명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의 목표는 물어보나마나 이기는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승자가 되어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목표는 선수의 삶 전부를 지배하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 집념이 있기에 훈련과정에서 겪게 되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승에 대한 야망이 없는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훈련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달음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와 같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아닌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입니다. 바울은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달음질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구원만 받으면 됐지. 천국에서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불행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없잖아”라는 제법 그럴듯한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는 상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상을 얻으려는 열망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상을 묘사하는 용어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화려해서, 성경이 말하는 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선을 그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모든 상급의 절정은 천국의 행복과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 헌신한 것이 아니라 상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 것입니다. 이 상에 대한 깨달음을 강하게 가진 사람치고 굼벵이처럼 기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도무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자로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크나큰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목표를 뚜렷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승을 하겠다는 열망이 없는 사람은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것과마찬가지로 주님에게 상을 받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없는 신자는 절대로 달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신앙과 훈련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옥한흠 목사의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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